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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목적
            본 연구는 안경사를 대상으로 일반 및 안구 건강관리 실태와 인식을 파악하여 안경사의 건강 관련 연구 및 근로 환경 개선을 위한 기초를 다지고자 한다.

          

          
            방법
            수도권에 위치한 안경원에 근무하는 안경사 13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배포된 설문지 중 주요변수에 대한 응답이 불성실한 설문 4부를 제외한 127부의 설문을 분석하였다. 설문지는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일반 건강관리에 대한 문항 13개, 안구 건강관리에 대한 문항 11개로 구성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Statistic 18.0로 분석하였다.

          

          
            결과
            전체 대상자 중 현재 건강관리를 하고 있다는 일반 건강관리의 경우 48.0%, 안구 건강관리의 경우 19.7%로 나타났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건강관리 실태를 분석한 결과 일반 건강관리의 경우 휴일과 동료 수, 연령에 의해 영향을 받았으며 안구 건강관리의 경우 근무일수, 휴일, 경력, 근무지, 동료 수에 영향을 받았다. 일반 및 안구 건강관리를 하지 않는 이유를 비교 분석해본 결과 두 건강관리 모두 각각 48.9%, 61.4%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는 결과가 높게 나타났다.

          

          
            결론
            긴 근무시간과 근무일수, 불규칙한 휴일 등의 요인이 안경사의 주관적 건강상태와 건강관리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 건강관리에 비해 안구 건강관리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안경사의 비율이 높았고 상대적으로 일반 건강관리에 비해 안구 건강관리에 더 소홀한 경향을 보였다. 이는 안구 건강관리에 대한 낮은 관심도와 인식이 정보 부족 및 필요성 부재로 이어져 실질적인 건강관리로 이어지지 못했을 것으로 예상된다.

          

        

        
          
            초록
          
        

        
          
            Purpose
            This study aimed to establish the basis for the health-related research of opticians and the improvement of working conditions by grasping the status and perceptions of general and ocular health care for optometrists.

          

          
            Methods
            A survey was conducted on 131 optometrists working in a metropolitan area. Among the distributed questionnaires, 127 were analyzed, except for 4 surveys in which responses to key variables were unfaithful. The questionnaire consisted of 13 questions on the demographic characteristics and general health care of subjects and 11 questions on ocular health care.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using SPSS Statistic 18.0.

          

          
            Results
            48.0% and 19.7% of optometrists are now currently self-managing their general and ocular health care, respectively. The analyses of the general and ocular health care status according to the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showed that general health care was affected by the regular holidays, working member and age while ocular health care was affected by the working days per week, regular holidays, career, type of optometrist and working member-working member is the number of colleges-. Comparing and analyzing the reasons for not taking care of general and ocular health, 48.9% and 61.4% of them thought that they do not need to do so, respectively.

          

          
            Conclusions
            Factors such as long working hours and working days, irregular holidays, etc. have been shown to affect the subjective health condition and health care of optometrist. Compared to general health care, the proportion of optometrists who did not feel the need for ocular health care was higher, and they tended to be more negligent in ocular health care than general health care. This is expected to result in a lack of information and awareness of ocular health care, which would not have led to actual health c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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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론
      세계보건기구 정의에 의하면 건강이란 단지 질병이나 신체의 결함이 없을 뿐만 아니라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무결한 상태를 말한다.[1] 개인의 삶의 질과도 관련되어 신체적, 정신적인 건강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건강관리는 필수적이다. 건강관리는 질병 등의 치료의 개념에서 예방과 건강 증진의 의미로 변화하고 있다. 질병 예방과 건강 증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생활습관의 개선과 같은 개인의 일상적 건강행위이다.[2] 대부분의 건강관리는 건강을 위한 어떤 지식을 안다고 해서 즉시 실천되는 것이 아니며 인식으로부터 지각 및 이해, 지식의 수용, 분석 단계를 거쳐 비로소 행동으로 나타나게 된다.[3]

      현대사회 직장인들은 불규칙한 식생활, 과도한 스트레스, 음주 및 흡연 등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 제대로 된 건강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으며 이는 또 다른 건강 문제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4-6] 또한 각 직업 군 별 근로 환경 및 조건이 원인이 되어 건강상의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다.[7] 선행 연구에 의하면 직업과 관련된 위험에 노출되는 빈도가 증가하면서 건강상의 문제 발생도 증가할 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생산성이 감소하는 것이 확인되었다.[8-10] 정신적, 신체적 건강을 유지하고 근로의 생산성과 능률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규칙적이고 균형 잡힌 영양 섭취 및 적절한 휴식과 운동이 필요하다.[11] 그러나 안경사의 경우, 과도한 근무시간, 불규칙한 휴일, 직무스트레스 등으로 인해 신체적, 정신적 건강이 위협받고 있다.[12-14]

      이에 본 연구에서는 안경사를 대상으로 일반 및 안구 관련 건강관리에 관한 전반적인 실태를 조사하고 안경사의 일반 및 안구 관련 건강관리에 관한 인식을 파악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향후 안경사의 건강 관련 연구를 위한 기초를 다지고, 안경원 근로 환경 개선의 기초자료로 사용하고자 시도되었다.

    

    

  
    
      대상 및 방법
      2018년 9월부터 2020년 1월까지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지역에 위치한 안경원을 방문하여 안경사 13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설문은 사전에 연구참여에 동의를 받고 진행하였으며 배포된 설문지 중 불성실하게 응답한 4부를 제외한 총 127부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설문 내용은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직업적 특성, 일반 및 안구관련 건강관리 실태 및 인식 수준 등으로 일반 건강관리에 대한 문항 13개, 안구 관련 건강관리에 대한 문항 11개로 구성하였다. 일반 및 안구 관련 건강관리는 건강관리에 대한 관심도, 인식, 섭취주기, 섭취 후 효과 등 전반적인 건강관리의 실태를 조사하였다. 자료 분석은 SPSS Statistic 18.0(SPSS Inc., Chicago, IL, USA)을 이용하여 p≤0.05 유의수준에서 검증을 실시하였다.

      안경사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일반 및 안구 관련 건강관리 실태는 빈도분석(frequency analysis)을 실시하였으며, 건강관리의 인식 조사는 T-test, One-way ANOVA를 실시하였다.

    

    

  
    
      결과 및 고찰
      
        1.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안경사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성별 응답은 남성 63.8%, 여성 36.2%이었으며 나이별 응답은 20대 25.2%, 30대 39.4%, 40대 23.6%, 50대 10.2%, 60대 이상 1.6%이었으며 결혼 여부 응답은 미혼이 52.8%, 기혼이 47.2%로 각각 남성과 30대, 미혼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

        
          Table 1.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optometrists
            (n=127)

          
          

        

        
          
            
              	Characteristics
              	Categories
              	Number (%)
            

          
          
            	Gender
            	Male
            	81 (63.8)
          

          
            	Female
            	46 (36.2)
          

          
            	Age
            	≤29
            	32 (25.2)
          

          
            	30-39
            	50 (39.4)
          

          
            	40-49
            	30 (23.6)
          

          
            	50-59
            	13 (10.2)
          

          
            	≥60
            	2 (1.6)
          

          
            	Marital status
            	Single
            	67 (52.8)
          

          
            	Married
            	60 (47.2)
          

          
            	Working (days/week)
            	≤2
            	3 (2.4)
          

          
            	3
            	1 (0.8)
          

          
            	4
            	4 (3.1)
          

          
            	5
            	70 (55.1)
          

          
            	6
            	39 (30.7)
          

          
            	7
            	10 (7.9)
          

          
            	Working (hours/day)
            	≤8
            	7 (5.5)
          

          
            	9-10
            	55 (43.3)
          

          
            	11-12
            	62 (48.8)
          

          
            	≥13
            	3 (2.4)
          

          
            	Regular holiday
            	Regular
            	50 (39.4)
          

          
            	Irregular
            	77 (60.6)
          

          
            	Career (years)
            	1-3
            	22 (17.3)
          

          
            	4-5
            	23 (18.1)
          

          
            	6-10
            	32 (25.2)
          

          
            	11-20
            	28 (22.0)
          

          
            	21-30
            	15 (11.8)
          

          
            	≥30
            	6 (4.7)
          

          
            	Type of optometrist
            	Optometrist
            	75 (59.1)
          

          
            	Chain optometrist
            	29 (22.8)
          

          
            	Contact lens shop
            	18 (14.2)
          

          
            	Etc.
            	5 (3.9)
          

          
            	Working member
            	≤1
            	18 (14.2)
          

          
            	2-3
            	75 (59.1)
          

          
            	4-5
            	16 (12.6)
          

          
            	6-9
            	16 (12.6)
          

          
            	≥10
            	2 (1.6)
          

        

        

        주당 근무일수 응답은 2일 이하 2.4%, 3일 0.8%, 4일 3.1%, 5일 55.1%, 6일 30.7%, 7일 7.9%이었으며 하루 평균 근무 시간 응답은 8시간이내 5.5%, 9-10시간 43.3%, 11-12시간 48.8%, 13시간 이상 2.4%로 나타났다. 휴일에 대한 응답은 ‘규칙적이다’ 39.4%, ‘불규칙적이다’ 60.6%이었으며 경력에 대한 응답은 1-3년 17.3%, 4-5년 18.1%, 6-10년 25.2%, 11-20년 22.0%, 21-30년 11.8%, 30년 이상 4.7%로 나타났다. 본 설문 결과, 주 6일 이상 일하는 안경사가 전체 38.6%나 되었고 근무 시간 역시 10시간 이상이 51.2%를 차지하여 긴 근무시간과 근무일수로 인해 신체적 정신적 스트레스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긴 근무시간은 개인 생활에 충분한 시간을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대다수의 안경사들은 건강관리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사료된다.[15] 또한 비정기적인 휴일로 인한 불규칙한 근무형태는 일과 개인적인 삶의 균형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작용하여 근무시간 및 일수와 마찬가지로 안경사의 건강 상태 및 건강관리에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예상된다.[16] 근무지 응답은 일반 안경원 59.1%, 체인 안경원 22.8%, 콘택트렌즈숍 14.2%, 기타(브랜드숍) 3.9%이었으며 동료 수 응답은 1명 이하 14.2%, 2-3명 59.1%, 4-5명 12.6%, 6-9명 12.6%, 10명 이상 1.6%로 나타났다.

      

      
        2. 일반 및 안구 건강관리 관련 인식 및 현황 분석
        안경사의 일반 및 안구 건강관리 관련 실태 분석은 Table 2와 같다. 현재 일반 건강상태에 대한 응답은 좋지 않다 14.2%, 그저 그렇다 53.5%, 좋다 29.9%이었으며 안구 건강상태에 대한 응답은 좋지 않다 5.5%, 그저 그렇다 52.0%, 좋다 35.4%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실시한 근로환경조사에서 보건업 관련 종사자의 97.8%가 보통 이상의 건강 상태를 보인 것에 비해 낮은 수치이다. 나쁘다고 응답한 비율도 근로환경조사에서의 2.2%에 비해 14.2%로 안경사가 전체 보건업 종사자들에 비해 주관적 건강상태가 좋지 않음을 예상해 볼 수 있다.[17] 안구 건강상태는 일반적 건강상태에 비해 상대적으로 좋은 건강 상태임을 추측해 볼 수 있으나 이는 안구 건강에 대한 사람들의 민감성 및 관심도가 다소 낮기 때문이라고 추측된다.

        
          Table 2. 
				
          

          
            General and ocular health-related awareness and status of optometrists
            (n = 127)

          
          

        

        
          
            
              	
              	
              	General
health care
              	Ocular
health care
            

            
              	Characteristics
              	Categories
              	Number (%)
              	Number (%)
            

          
          
            	Health
condition
            	Bad
            	18 (14.2)
            	7 (5.5)
          

          
            	Fair
            	68 (53.5)
            	66 (52.0)
          

          
            	Good
            	38 (29.9)
            	45 (35.4)
          

          
            	I do not know
            	3 (2.4)
            	9 (7.1)
          

          
            	Interest
            	Not interested at all
            	3 (2.4)
            	2 (1.6)
          

          
            	Almost uninterested
            	11 (8.7)
            	30 (23.6)
          

          
            	Neither agree nor disagree
            	49 (38.6)
            	49 (38.6)
          

          
            	A little interested
            	50 (39.4)
            	30 (23.6)
          

          
            	Very interested
            	14 (11.0)
            	16 (12.6)
          

          
            	Awareness
            	Do not know at all
            	2 (1.6)
            	1 (0.8)
          

          
            	Hardly know
            	16 (12.6)
            	20 (15.7)
          

          
            	Fair
            	62 (48.8)
            	56 (44.1)
          

          
            	Know a little
            	36 (28.3)
            	34 (26.8)
          

          
            	Know very well
            	11 (8.7)
            	16 (12.7)
          

          
            	Health care
status
            	Currently doing
            	61 (48.0)
            	25 (19.7)
          

          
            	Experience within the past year
            	20 (15.7)
            	11 (8.7)
          

          
            	Experienced a year ago
            	9 (7.1)
            	2 (1.6)
          

          
            	Never
            	37 (29.1)
            	89 (70.1)
          

        

        

        건강관리에 대한 관심도에 대한 응답은 일반 건강관리의 경우 전혀 관심 없다 2.4%, 거의 관심 없다 8.7%, 보통이다 38.6%, 약간 관심이 있다 39.4%, 매우 관심 있다 11.0%, 이었으며 안구 건강관리의 경우, 전혀 관심 없다 1.6%, 거의 관심 없다 23.6%, 보통이다 38.6%, 약간 관심 있다 23.6%, 매우 관심 있다 12.6%로 나타났다. 전체 중 ‘전혀 관심 없다’, ‘거의 관심 없다’의 비율을 보았을 때 일반 건강관리는 11.1%, 안구 건강관리는 25.2%로 안구 건강관리가 일반 건강관리에 비해 상대적인 관심도가 떨어짐을 알 수 있었다.

        건강관리에 대한 지식에 대한 응답은 일반 건강관리의 경우 전혀 모르고 있다 1.6%, 거의 모르고 있다 12.6%, 보통이다 48.8%, 약간 알고 있다 28.3%, 매우 잘 알고 있다 8.7%, 안구 건강관리의 경우, 전혀 모르고 있다 0.8%, 거의 모르고 있다 15.7%, 보통이다 44.1%, 약간 알고 있다 26.8%, 매우 잘 알고 있다 12.7%로 일반 건강관리와 안구 건강관리가 비슷한 경향을 띄고 있었다.

        건강관리 상태에 대한 응답은 일반 건강관리의 경우 현재 하고 있다 48.0%, 과거 1년 이내 건강관리를 했던 경험이 있다 15.7%, 과거 1년 전 건강관리를 했던 경험이 있다 7.1%, 해본 적 없다 29.1%이었으며 안구 건강관리의 경우 현재 하고 있다 19.7%, 과거 1년 이내 건강관리를 했던 경험이 있다 8.7%, 과거 1년 전 건강관리를 했던 경험이 있다 1.6%, 해본 적 없다 70.1%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상대적으로 안구 건강관리를 하는 안경사의 비율이 낮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안구 건강관리에 대한 낮은 관심도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또한 일반 건강관리와 안구 건강관리에 대한 지식은 비슷한 반면 건강관리 유무는 매우 큰 차이를 보여 안경사들이 안구 건강관리에 대한 지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천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선행연구에 따르면 안경사에게 눈 건강관리 정보를 얻는 것이 유익할 것 같다고 응답한 일반 성인 대상자가 48.6%로 나타났다.[18] 소비자들의 요구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 안경사는 국민의 보건 및 의료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안 보건 전문인으로서 많은 눈 건강에 대한 지식과 관심이 필요하다. 하지만 본 연구 결과를 통해 안경사의 안구 건강관리에 대한 관심과 지식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안경사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대상자의 주관적 건강상태 분석은 Table 3과 같다. 일반적인 특성과 일반 주관적 건강상태와의 분석 결과 성별, 연령, 결혼 상태, 근무일수, 근무시간, 경력, 동료 수와는 집단 간의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휴일과 근무지에 대해서는 각각 0.011(p<0.05), 0.024(p<0.05)로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정기적인 휴일 여부와 근무지가 안경사의 주관적 건강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사료된다.

        
          Table 3. 
				
          

          
            Subjective general and ocular health condition according to the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optometrists
          
          

        

        
          
            
              	
              	General
              	Ocular
            

            
              	health care
              	health care
            

            
              	Characteristics
              	F
              	p-value
              	F
              	p-value
            

          
          
            	Gender
            	0.023
            	0.879
            	0.499
            	0.481
          

          
            	Age
            	0.285
            	0.887
            	0.665
            	0.618
          

          
            	Marital status
            	1.167
            	0.282
            	1.251
            	0.265
          

          
            	Working (days/week)
            	0.785
            	0.563
            	2.594
            	0.029*
          

          
            	Working (hours/day)
            	0.951
            	0.418
            	0.466
            	0.707
          

          
            	Regular holiday
            	6.603
            	0.011*
            	0.059
            	0.808
          

          
            	Career
            	1.145
            	0.340
            	0.761
            	0.579
          

          
            	Type of optometrist
            	3.251
            	0.024*
            	1.370
            	0.255
          

          
            	Working member
            	1.185
            	0.321
            	0.033
            	0.998
          

        

        
          
            *p<0.05, **p<0.01
          

        

        

        일반적인 특성과 주관적 안구 건강상태와의 분석 결과 유일하게 근무일수에 대해서 0.029(p<0.05)로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근무일수가 안경사의 주관적 안구 건강상태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추정된다.

        안경사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대상자의 건강관리 인식에 대한 분석은 Table 4와 같다. 일반적인 특성과 일반 건강관리 인식과의 분석 결과 연령을 제외한 성별, 결혼 상태, 근무일수, 근무시간, 휴일, 경력, 근무지, 동료 수에서 p≥0.05로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에 대해서는 0.017(p<0.05)로 집단 간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건강관리에 대한 관심이 연령에 따라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Table 4. 
				
          

          
            Interest in general and ocular health care according to the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optometrists
          
          

        

        
          
            
              	
              	General health care
              	Ocular health care
            

            
              	Characteristics
              	F
              	p-value
              	F
              	p-value
            

          
          
            	Gender
            	0.411
            	0.523
            	0.902
            	0.344
          

          
            	Age
            	3.157
            	0.017*
            	0.960
            	0.432
          

          
            	Marital status
            	0.402
            	0.527
            	1.456
            	0.230
          

          
            	Working (days/week)
            	2.053
            	0.076
            	1.246
            	0.292
          

          
            	Working (hours/day)
            	0.057
            	0.982
            	0.592
            	0.622
          

          
            	Regular holiday
            	0.163
            	0.687
            	4.884
            	0.029*
          

          
            	Career
            	1.223
            	0.302
            	2.361
            	0.044*
          

          
            	Type of optometrist
            	0.576
            	0.632
            	3.601
            	0.015*
          

          
            	Working member
            	1.402
            	0.237
            	5.188
            	0.001**
          

        

        
          
            *p<0.05, **p<0.01
          

        

        

        일반적인 특성과 안구 건강관리 인식과의 분석 결과 성별, 연령, 결혼 상태, 근무일수, 근무시간과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휴일, 경력, 근무지, 동료 수와는 각각 0.029(p<0.05), 0.044(p<0.05), 0.015(p<0.05), 0.001(p<0.01)로 집단 간의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휴일, 경력, 근무지, 동료 수에 따라 안구 건강관리에 대한 관심의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안경사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대상자의 건강관리 유무에 대한 분석은 Table 5와 같다. 일반적인 특성과 일반 및 안구 건강관리 유무와의 분석 결과 휴일을 제외한 성별, 연령, 결혼 상태, 근무일수, 근무시간, 경력, 근무지, 동료수에서 p≥0.05로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휴일에 대해서는 각각 0.006(p<0.01), 0.040(p<0.05)로 집단 간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일반 및 안구 건강관리 유무가 정기적인 휴일의 유무에 따라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Table 5. 
				
          

          
            General and ocular health care status according to the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optometrists
          
          

        

        
          
            
              	
              	General health care
              	Ocular health care
            

            
              	Characteristics
              	F
              	p-value
              	F
              	p-value
            

          
          
            	Gender
            	0.728
            	0.395
            	0.378
            	0.540
          

          
            	Age
            	0.441
            	0.779
            	0.819
            	0.515
          

          
            	Marital status
            	0.036
            	0.850
            	0.290
            	0.591
          

          
            	Working (days/week)
            	0.713
            	0.615
            	1.507
            	0.193
          

          
            	Working (hours/day)
            	0.550
            	0.649
            	2.160
            	0.096
          

          
            	Regular holiday
            	7.913
            	0.006**
            	4.329
            	0.040*
          

          
            	Career
            	1.160
            	0.333
            	0.539
            	0.746
          

          
            	Type of optometrist
            	2.508
            	0.062
            	1.259
            	0.292
          

          
            	Working member
            	2.061
            	0.090
            	1.816
            	0.130
          

        

        
          
            *p<0.05, **p<0.01
          

        

        

      

      
        3. 일반 및 안구 건강관리를 하는 대상자의 건강관리 실태
        안경사의 일반 및 안구 건강관리 실태는 Table 6와 같다. 일반 및 안구 건강관리를 한다고 응답한 안경사를 대상으로 건강관리 빈도, 건강관리의 이유, 정보를 얻는 매체, 월별 구입비용, 관리 후 효과에 대해서 조사를 진행하였다.

        
          Table 6. 
				
          

          
            General and ocular health care status of optometrists
          
          

        

        
          
            
              	
              	General
health care
              	Ocular
health care
            

            
              	Characteristics
              	Categories
              	Number (%)
              	Number (%)
            

          
          
            	Frequency
            	Once a moth
            	2 (2.5)
            	1 (2.6)
          

          
            	2-3 times a month
            	12 (14.8)
            	10 (25.6)
          

          
            	1-2 times a week
            	36 (44.4)
            	15 (38.5)
          

          
            	3-5 times a week
            	23 (28.4)
            	7 (17.9)
          

          
            	Everyday
            	8 (9.9)
            	6 (15.4)
          

          
            	Reason
            	Stay healthy and improve
            	38 (56.7)
            	5 (11.9)
          

          
            	Prevention and treatment
            	10 (14.9)
            	11 (26.2)
          

          
            	Relieve fatigue and stress
            	11 (16.4)
            	21 (50.0)
          

          
            	Replenish nutrients
            	1 (1.5)
            	4 (9.5)
          

          
            	Weight control
            	7 (10.4)
            	0 (0.0)
          

          
            	etc.
            	0 (0.0)
            	1 (2.4)
          

          
            	Main
information
media
            	TV/Radio
            	9 (11.1)
            	2 (5.1)
          

          
            	Internet
            	56 (69.1)
            	22 (56.4)
          

          
            	Newspaper
/Magazine
            	3 (3.7)
            	2 (5.1)
          

          
            	Pharmacy
/Specialty shop
            	2 (2.5)
            	6 (15.4)
          

          
            	Acquaintance
            	10 (12.3)
            	3 (7.7)
          

          
            	etc.
            	1 (1.2)
            	4 (10.2)
          

          
            	Monthly
purchase cost
            	Less than 10,000
            	6 (7.4)
            	9 (23.1)
          

          
            	Less than 10,000-30,000
            	12 (14.8)
            	13 (33.3)
          

          
            	Less than 40,000-50,000
            	21 (25.9)
            	7 (17.9)
          

          
            	Less than 50,000-100,000
            	18 (22.2)
            	3 (7.7)
          

          
            	Over 100,000
            	21 (25.9)
            	3 (7.7)
          

          
            	Not purchase
            	3 (3.7)
            	4 (10.3)
          

          
            	Post-care effect
            	Strongly disagree
            	1 (1.2)
            	2 (5.1)
          

          
            	Disagree
            	6 (7.4)
            	4 (10.3)
          

          
            	Neither agree nor disagree
            	35 (43.2)
            	18 (46.2)
          

          
            	Agree
            	28 (34.6)
            	11 (28.2)
          

          
            	Strongly agree
            	11 (13.5)
            	4 (10.3)
          

        

        

        일반 건강관리 빈도는 주 1-2회 44.4%, 주 3-5회 28.4%, 월 2-3회 14.8%, 매일 9.9%, 월 1회 이하 2.5% 순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개인의 근무환경, 생활 패턴에 따른 건강관리 유형 등이 다르기 때문에 그 빈도 역시 비교적 다양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 1-2회 이상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보아 규칙적으로 건강관리를 하고 있음을 예상해 볼 수 있었다. 반면 안구 건강관리 빈도는 주 1-2회 38.5%, 월 2-3회 25.6%, 주 3-5회 17.9%, 매일 15.4%, 월 1회 2.6% 순으로 나타났으며 일반 건강관리 빈도와 비교하였을 때 상대적으로 낮은 빈도를 보였다.

        일반 건강관리를 하는 이유는 건강 기능 유지 및 향상 56.7%, 피로 및 스트레스 해소 16.4%, 질병 예방 및 치료 14.9%, 체중 조절 10.4%, 부족한 영양분 보충 1.5%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안구 건강관리는 안피로 해소 50.0%, 안질환 예방 및 치료 26.2%, 안건강 유지 및 향상 11.9% 부족한 영양분 보충 9.5%, 기타 2.4%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일반 건강관리와 안구 건강관리를 비교하였을 때 안구 건강관리의 이유 중 안피로 해소에 비율이 높은 것으로 보아 현대인들의 과도한 각종 시각 매체 사용으로 인한 안피로도 때문이라 예상해 볼 수 있다.[19-21] 또한 일반 건강관리는 현재 건강상태보다 더 나아지기 위한 목적이 대부분인 반면 안구 건강관리는 현재 안구 건강상태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목적이 대부분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부분의 안경사가 안구 건강상태에 문제점을 느끼고 있으며 예방을 위한 건강관리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일반 및 안구 건강관리에 대한 정보를 얻는 매체는 일반 건강관리의 경우, 인터넷 69.1%, 지인 12.3%, TV/라디오 11.1% 신문/잡지 3.7%, 약국 및 전문점 2.5%, 기타 1.2%이었으며 안구 건강관리는 인터넷 56.4%, 약국 및 전문점 15.4%, 기타 10.2%(학술지), 지인 7.7%, TV/ 라디오 5.1%, 신문/잡지 5.1%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일반 및 안구 건강관리 모두에서 인터넷을 통해서 정보를 얻는다는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아 전문가의 조언 보다는 인터넷과 같은 전자매체가 정보 제공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선행연구와 일치하였다.[22]

        일반 및 안구 건강관리의 월별 투자비용은 일반 건강관리의 경우 4-5만원 25.9%, 10만원 이상 25.9%, 5-10만원 22.2%, 1-3만원 14.8%, 1만원 미만 7.4%, 투자하지 않는다 3.7%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안구 건강관리는 1-3만원 33.3%, 1만원 미만 23.1%, 4-5만원 17.9%, 투자하지 않는다 10.3%, 5-10만원 7.7%, 10만 원 이상 7.7%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를 통해 안구 건강관리 보다 일반 건강관리에 더 많은 비용을 투자함을 알 수 있으며 이는 안구 건강관리에 대한 관심도가 일반 건강관리에 대한 관심도 보다 낮은 결과와 일치한다.

        일반 및 안구 건강관리 후 효과에 대한 일반 건강관리의 응답은 보통이다 43.2%, 약간 효과 있다 34.6%, 매우 효과 있다 13.6%, 대체로 효과 없다 7.4%, 전혀 효과 없다 1.2% 순으로, 안구 건강관리의 응답은 보통이다 46.2%, 약간 효과 있다 28.2%, 대체로 효과 없다 10.3%, 매우 효과 있다 10.3%, 대체로 효과 없다 5.1%순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일반 건강관리 응답과 비슷한 경향을 보이나 비교적 안구 건강관리에서 효과를 많이 보지 못한 것으로 예측된다.

        안경사의 일반 건강관리 유형은 Table 7과 같다. 전체 건강관리 유형 중 규칙적인 운동 28.7%, 식사 조절 20.1%, 충분한 수면 및 휴식 17.8%, 보약 또는 영양제 섭취 14.4%, 술 및 담배 자제 11.5%, 정기 건강검진 5.7%, 기타 1.7%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운동은 대표적인 건강관리 방법으로 건강 유지 및 증진 차원에서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어 안경사들의 다양한 신체 활동이 건강관리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운동은 이직의도의 원인이 되는 직무소진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건강증진 행위 요인으로 운동이 건강관리 뿐 아니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을 인지하고 규칙적이고 지속적인 실천을 권장한다.[23]

        
          Table 7. 
				
          

          
            Types of general and ocular health care
          
          

        

        
          
            
              	Characteristics
              	Categories
              	Number (%)
            

          
          
            	General health
care type
            	Regular exercise
            	50 (28.7)
          

          
            	Controlled drinking and smoking
            	20 (11.5)
          

          
            	Controlled diet
            	35 (20.1)
          

          
            	Nutritional supplements
            	25 (14.4)
          

          
            	Sleep and relaxation
            	31 (17.8)
          

          
            	Regular medical examination
            	10 (5.7)
          

          
            	etc.
            	3 (1.7)
          

          
            	Ocular health
care type
            	Artificial tears
            	24 (24.5)
          

          
            	Contact lens wetting agent
            	9 (9.2)
          

          
            	Eye wash
            	9 (9.2)
          

          
            	Blue light blocking lens
            	18 (18.4)
          

          
            	Sunglasses
            	15 (15.3)
          

          
            	Safety goggles
            	4 (4.1)
          

          
            	Eye massager
            	15 (15.3)
          

          
            	Dry eye treatment machine
            	3 (3.1)
          

          
            	etc.
            	1 (1.0)
          

        

        

        안경사의 안구 건강관리 유형은 Table 7과 같다. 전체 건강관리 유형 중 인공눈물 24.5%, 청광차단렌즈 18.4%, 선글라스 15.3%, 안구마사지기 15.3%, 콘택트렌즈 습윤제 9.25, 안구 세척액 9.2%, 보안경 4.1%, 건성안치료기 3.1%, 기타 1.0%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인공눈물은 약국에서 쉽게 접할 수 있으며 청광차단렌즈 사용은 과도한 시각 매체 사용으로 인한 안피로도 해소 혹은 예방을 위한 것으로 예상된다.[19-21]

      

      
        4. 일반 및 안구 건강관리를 하지 않는 이유
        일반 및 안구 건강관리를 하지 않는 이유는 Table 8과 같다. 전체 대상자 중 일반 및 안구 건강관리를 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안경사를 대상으로 조사 결과, 일반 건강관리를 하지 않는 이유는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 48.9%, 정보 부족 15.6%, 기타 15.6%, 이미 충분하여서 11.1%, 비용 부담 4.4%, 효과를 신뢰하지 못해서 4.4%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안구 건강관리를 하지 않는 이유는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 61.4%, 정보 부족 13.6%, 이미 충분하여서 10.2%, 비용 부담 6.8%, 기타 1.1%, 효과를 신뢰하지 못해서 1.1%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일반 및 안구 건강관리 모두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 관리를 하지 않는 다는 비율이 가장 높았다. 일반 건강관리에 비하여 안구 건강관리에 대한 안경사의 인식 및 관심도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안경사의 근로 환경 및 조건을 고려하여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규칙적이고 지속적인 건강관리를 하는 것을 권장하는 바이다.

        
          Table 8. 
				
          

          
            Reasons for not taking care of general and ocular health
          
          

        

        
          
            
              	
              	
              	General
health care
              	Ocular
health care
            

            
              	Characteristics
              	Categories
              	Number (%)
              	Number (%)
            

          
          
            	Total
            	45 (100.0)
            	88 (100.0)
          

          
            	No health care
            	Never needed
            	22 (48.9)
            	54 (61.4)
          

          
            	Cost burden
            	2 (4.4)
            	6 (6.8)
          

          
            	Cannot feel the effect
            	2 (4.4)
            	1 (1.1)
          

          
            	Lack of information
            	7 (15.6)
            	12 (13.6)
          

          
            	Already enough
            	5 (11.1)
            	9 (10.2)
          

          
            	etc.
            	7 (15.6)
            	1 (1.1)
          

        

        

      

    

    

  
    
      결 론
      본 연구에서는 현대 사회 건강관리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안경사의 일반 및 안구 관련 건강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 및 인식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전체 안경사 127명을 대상으로 일반 및 안구 건강관리 관련 실태를 분석한 결과 현재 일반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고 응답한 대상자가 14.2%, 안구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고 응답한 대상자가 5.5%로 나타났다. 건강관리에 대한 관심도는 일반 건강관리의 경우 관심이 없다가 전체 11.1%, 안구 건강관리의 경우 25.2%이었다. 건강관리 지식에 대한 응답은 일반 건강관리의 경우 모른다가 전체의 14.2%, 안구 건강관리의 경우 16.5%였으며 건강관리 상태에 대한 응답은 일반 건강관리의 경우 현재 하고 있다 48.0%, 안구 건강관리의 경우 19.7%로 나타났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주관적 건강상태, 건강관리에 대한 관심도, 건강관리 여부를 분석한 결과 일반 건강관리의 경우 휴일과 동료 수, 연령에 의해 영향을 받았으며 안구 건강관리의 경우 근무일수, 휴일, 경력, 근무지, 동료 수에 영향을 받았다. 일반 건강관리에 비해 안구 건강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다양한 것으로 보아 안구 건강관리를 위한 조건이 비교적 까다로운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일반 및 안구 건강관리 모두 휴일의 영향을 받아 비정기적인 휴일로 인한 불규칙한 근무 형태가 안경사의 일반 및 안구 건강상태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짐작해 볼 수 있다.

      일반 및 안구 건강관리에 대한 대상자의 건강관리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일반 건강관리의 경우 관리 빈도는 주 1-2회 44.4%, 관리의 목적은 건강 기능 유지 및 향상 56.7%, 정보를 얻는 매체는 인터넷 69.1%, 월별 투자비용은 4-5만원 25.9%, 관리 후 효과는 보통이다 43.2%로 높게 나타났다. 안구 건강관리의 경우, 관리 빈도는 주 1-2회 38.5%, 관리의 목적은 안피로 해소 50.0%, 정보를 얻는 매체는 인터넷 56.4%, 월별 투자비용은 1-3만원 33.3%, 관리 후 효과는 보통이다 46.2%로 높게 나타났다. 안구 건강관리는 현재 안구 건강상태 문제가 있음을 느끼고 해결하기 위한 목적이 대부분으로 이는 대부분의 안경사가 안구 건강상태에 문제점을 느끼고 있으며 예방을 위한 안구 건강관리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일반 및 안구 건강관리를 하지 않는 이유를 비교 분석해본 결과 두 건강관리 모두 각각 48.9%, 61.4%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는 결과가 높게 나타났다. 이를 뒤이어 정보 부족으로 인한 이유가 일반 건강관리의 경우 15.6%, 안구 건강관리의 경우 13.6%로 나타났다. 그러나 대부분의 안구 건강관리가 사후 조치의 성격을 띄므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더라도 안구 건강관리를 권장하는 바이다.

      연구 결과 긴 근무시간과 근무일수, 불규칙한 휴일 등의 요인이 안경사의 건강과 건강관리에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일반 및 안구 건강관리는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었으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 일반 및 안구 건강관리를 하고 있지 않는 안경사의 비율이 높았고 상대적으로 일반 건강관리에 비해 안구 건강관리에 더 소홀한 경향을 보였다. 이는 안구 건강관리에 대한 낮은 관심도와 인식이 정보 부족 및 필요성 부재로 이어져 실질적인 건강관리로 이어지지 못했을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를 통해 안경사의 일반 및 안구 건강관리 인식 및 실태를 파악하였으며 건강관리에 대한 관심과 인식을 상기시킬 필요성을 확인하였다. 이는 향후 안경사의 건강관련 연구에 기초 자료로서 의의를 가질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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